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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일본, 과학기술 기본계획 각의결정 

일본 정부는 7월2일의 각의에서 앞으로 5년간의 과학기술진흥의 구체방안을 나타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2000년도까지 총 17조 엔의 과학기술예산을 투자할 것을 명시한 외에, ①국립연구기관 연구자의 채용
에 임기제를 도입, ②연구자의 겸업허가의 신속화, ③Post Doc. 1만 명 계획의 실현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위한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지의 연구분야에 도전한다. 

동 계획은 작년 11월에 성립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를 두고 정해진 것으로, 일본의 과학기술은 연구개발투자의 감
소와 연구기반의 지체가 두드러져,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산업의 창출에 관련되는 독창적, 혁
신적인 연구개발, 지구규모의 문제해결, 생활자의 수요에 대응한 연구개발등을 연구개발추진을 위한 종합적 방침으
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유연하고 경쟁적인 연구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독창적인 인재의 발굴이나 민간의 창조적 연구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6년도의 국가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약 2조 7,000억 엔이다. 앞으로 5년동안
의 총액을 17조 엔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율로 환산해서 12%씩 예산을 확충하게 된다. 연구비를 증가시키기 전에 연
구업적에 대한 평가방향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연구비의 배분
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7월 3일자) 

영국의 국립연구소의 민영화 

보수당 정권이 계속되는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시대부터 항공회사, 전신전화회사 등이 잇달아 민영화되어 대부분의 
경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메이져 수상으로 정권이 계속된 현재도 철도의 분할 민영화가 진행 중이며, 또 우편업
무의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다. 민영화의 물결은 학술연구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구의 활성화, 합리화를 목표
로 하여 정부계 연구소가 민영화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관련되는 최근의 움직임을 몇가지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
다. 

1. 정부의 방침과 그에 대한반응 

작년 가을에 영국정부는 37개의 국립연구소에 대한 매각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과학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는 정부에 의해 소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는 연구분야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민
간자금에 의해 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산업계의 수요에 적합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 매각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원정리에 필요한 비용(퇴직일시금 등)을 정부는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정
부는 연구소의 폐지, 민영화, 합리화에 대한 선택지만 제시하고 있어, 업적이 우수한 연구소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선택지를 빠뜨리고 있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천연자원연구소의 이관 

정부계 연구소의 대학으로의 이관의 제1호로서, 천연자원연구소가 그리니치 대학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관 후에는 대량의 인원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니치 대학은 다른 7개의 경쟁상대를 물리치고 매수
에 성공하였는데, 앞으로도 주변시설을 매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천연자원연구소는 1894년에 창설되어 천연자원
에 관한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해왔다. 이 경우는 앞으로 이루어질 대학에 의한 정부계 연구소 매수의 모델이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몇 군데의 대학은 연구소 매수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3. 국립천문대의 민영화 

국립천문대에도 민영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국립천문대는 하와이 및 카나리 군도의 망원경, 캠브릿지 및 에단버러 
관측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정부는 천문대가 민간부문을 포함한 경매에 붙여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천문대를 
관할하고 있는 소립자물리·천문학연구회의는 민간부문으로는 매각에 의해 비용이 감소하여 장기적인 관측활동에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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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측은 민간으로의 매각이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대의 입
장을 나타내고 있다. (學術月報, 1996년 6월호) 

연구용 원자로는 유럽으로 갈 것인가, 일본으로 갈 것인가? 

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의 설치장소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초조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인 전문가 중
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글라이후스발트(메크렌브루크 호어폰메른주)에 ITER이 건설될 가능성은 적다
고 보는 사람도 있다. 칼스루이에연구센타의 핵융합계획부 페터 부장은 그에 반론하여, EU위원회는 유럽이 ITER을 
건설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장소도 유럽 역내가 좋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막스프랑크 플라즈마물
리학연구소의 학술부 핀카우 부장은, ITER은 일본에 건설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건설비용으로서 
예상되고 있는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100억 마르크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참가국인 미국, 러시
아, EU각국의 모두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1992년 이래 미국, 일본, 독일(막스프랑크 플라즈마물리학연구소, 갈힌크)의 201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ITER을 
계획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원자로에서 최초로 「장기간 연소가능형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예정이다. 연구자
의 희망적인 관측에 의하면, 최초의 경제이용 發電은 다음 세기 중반경에 실현될 전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燃燒劑
로서 물이 이용되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비교하면 위
험성이 적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시설은 거대화, 고액화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연간 약 2억 마르크의 재정상의 지원을 하
고 있다. 막스프랑크 플라즈마물리학연구소에서는 1개월당 전력비만 40만 마르크를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거대 프로젝트는 1개국이 아닌 다국간에 비용이 분담되는 것이 필연적일 것이다. 

핀카우 부장은 핵융합이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는데, 한편 정치적
으로 이것인 수행될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막스프랑크연구소의 많은 직원은 현재 질투심으로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유럽이 단기적 시야에서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미래적인 전망이 형성되었음을 그들
은 강조한다. ITER 직원인 라에타 씨는 일본이 고유의 자원을 갖지 못한 나라라는 것을 들며, 이러한 일본에서의 관
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일본으로부터의 제안은 작년말 8개국의 EU 가맹국이 ITER에 관하여 疑意를 나타낸 후, 이루어진 것이
다. 막스크랑크연구소의 상업부 모이젤 부장은 이 제안을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평가
하고 있다. 그의 생각에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해당국은 세계의 모든 지식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
소를 자국에 확보한 자가 경제적인 이용을 위한 열쇠를 쥐게 된다. 

독일에서는 메크렌부르크 호오폰메른주가 이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고 있다. 同州는 1억 2,000만 마르크를 투자하여 
그라이후스발트를 핵융합연구를 위해 준비할 예정이다. 2004년에는 소형 독일핵융합으로 펜델스타인의 운전이 개
시되게 되어 있다. 공식적으로는 ITER의 설치장소에 관한 결정은 1998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핀카우 부장은 ITER의 설치에 관한 재정상의 필요가 높아져 다른 연구기관에 악영향이 따르지 않도록 연방정부에 
대하여 쐐기를 박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ITER이 독일에 건설되게 되면, 확실히 연구는 곤란하게 될 것이다. 빈궁한 
독일에 건설되기 보다 일본에 설치되는 쪽이 독일 국민에게는 다행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日本 學術月報, 1996
년 6월호) 

일본 통산성, 우주산업 기본과제 책정 

일본통산성은 2000년 초의 실현을 목표로 한 우주산업의 기본과제를 책정하였다. 우주개발 프로젝트관리에 CALS
(생산·조달·운용지원통합정보시스템)를 도입하는 동시에, 범용부품의 전용에 의해 위성기기의 비용을 대폭적으로 삭

감하는 것을 담고 있다. 통산성은 「차세대형 무인우주실험시스템」(USERS)의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
호기는 약 200억 엔의 사업예산이 예상되고 있지만 비용삭감에 의해 2호기는 1/4정도의 예산으로 할 계획이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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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이 밖에 위성이동통신이나 리모트센싱의 이용확대 등 우주이용에 대한 관민 모두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과제는 통산성 기계정보산업국장의 사적연구회인 「우주산업 기본문제간담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책정
되었다. 2000년초까지의 약 5년 동안에 실현해야 할 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정지위성이나 로케트분야에서는 구미기
업이 앞서가고 있지만, 일본기업은 위성 콤포넌트, 위성이동통신, 리모트센싱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기술수준에 있다
고 지적, 더한층 충실을 요구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통산성은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CALS를 도입, 설계와 실험 데이타
관리의 효율화를 꾀한다. 또 컴퓨터나 통신기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범용부품을 우주산업에 전용하여 위성기기의 비
용삭감을 추진한다. 

통산성은 2002년도까지의 사업으로서 우주공간에서 초전도 등의 실험을 하는 USER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
러나 그 위성부품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과 8비트의 IC로도 백만엔 전후의 가격으로 매우 비싸, 
2000년 발사예정인 1호기의 사업예산은 약 2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시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다음의 2호기에서는 
CALS 도입과 비용삭감에 의해 1/4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과제는 민간기업에게도 우주사업부문과 통신·방
송사업부문의 연계, 연구개발의 중점분야 추출 등을 제언하며, 관민에서 우주산업의 효율적 전개를 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7월 2일자) 

미국 과학심의회, 「과학·공학지표(1996년)」발표 

미국 과학심의회(National Science Board)는 국가의 과학정책에 대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해 자문을 하고, 국립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감독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이다. 동 심의회
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격년으로 미국의 과학·공학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로서 「과학·공학지표(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를 작성하고 있다. 

이 지표는 기초연구에 관한 미국의 현황 및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가 포함되며, 관민의 과학정
책입안 및 결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1996년판이 발행된 것이다. 

「지표」는 부속자료를 포함하여 600페이지를 넘지만, 여기에서는 권두의 「개설(Overview)」에서 다루어진 항목
을 열거해 보았다. 「지표」는 직접 NSF의 해당 홈페이지 (http://www.nsf.gov./sbe/srs/statshtm)에 엑세스해도 
입수가 가능하다. 

「개설」은 「기로에 서 있는 과학·공학」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과학·공학연구가 미지의 기회와 도전이 기대되는 

새로운 세기에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음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두드러진 테마와 조사 결과를 열거하고 있다. 

。미국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흥공업경제지역(NIEs)이 과학기술력을 개선하고 있다(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과학기술의 지구규모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국제적인 산업면에서의 연구/기술협력의 증가, 국제적인 공저에 의
한 논문 수의 증가) 

。미국 국가과학우선과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연방자금은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있지만, 군사연구의 비율은 감소
하고 의학, 우주과학은 증가경향에 있다). 

。부처를 초월한 연구개발예산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각료차원의 국가과학기술회의(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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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부 양쪽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협력적 연구개발은 미국의 과학기술자원의 개발, 투자를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여진다. 

。학술계(대학)는 국가의 연구개발 노력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것은 1995년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유일
한 부문이다(대학의 연구개발은 증가경향에 있으며, 연방정부가 최대의 자금원으로서, 국립보건연구소(NIH), NSF, 
국방부(DOD)등을 통하여 지출하고 있다). 

。국가의 물적 학술기반은 개선되었다. 

。대학계·산업계의 연구 연계는 증가하고 있다(산업계에서 대학으로의 자금원조 증가, 기업·대학 연구자의 공저에 의

한 논문 수 증가 등) 

。산업연구개발부문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비제조업의 연구비 비율 증가 등) 

。서비스부문은 고학기술면에 있어서 세계적 규모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일본, 독일을 제외한 많은 선진국에서 서
비스부문이 연구자에게 커다란 고용기회를 주고 있다). 

。컴퓨터 및 전자정보기술의 이용이 확대되어 커다란 경제사회적 임팩트를 주었다. 

。국내외의 기술력은 성장하고 있다(특허권 취득의 활발화, 고도기술제품의 제조, 기술무역의 확대 등) 

。과학 및 수학교육 개선 필요성이 대학입학 이전 단계에서 생기고 있다(초등,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과학·수학교육

의 현황, 교원의 자질 개선 등). 

。미국은 과학기술면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리더이다. 

。교육과 연구의 통합은 대학원 교육차원에서 가장 우수하며, 이러한 경험을 더욱 연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다(미국의 대학원 실정, 다른 나라의 대학원 개혁상황 등). 

。노동시장은 대학졸업자, 과학·공학 경험을 쌓은 자에 대해서 보다 호의적이다. 

。여성 및 소수민족은 과학·수학 교육분야의 모든 단계에 진출하고 있으며, 대학 및 대학 이외의 양쪽 부문에서 고용

이 증가하고 있다. 

。과학·공학분야에서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고도한 훈련을 받은 외국인 학생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공학노

동력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진입은 현저하다. 

。추적이나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연구와 교육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임팩트를 주었다(연구개발투자 
담보의 크기, 대학의 연구성과와 시장에서의 제품화간의 시간적 차이 등) 

。미국 대중은 과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다. 

(學術月報, 1996년 7월호) 

일본 문부성, 2000년까지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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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성은 2000년도까지 위성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21세
기의 고도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교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각 대학에 
위성통신용 지상기지국을 설치하고 동시쌍방향형의 공동강의와 합동세미나를 전개한다. 대학 외에, 국립고등전문학
교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단위호환제도도 검토하여 내년도 문교시책에 반영시
킬 예정이다. 

이 계획은 「Space Collaboration System 사업」(SCS사업)으로 불리우며, 전국의 대학에 위성통신용 지상기지국
을 설치하여, 이로써 원격지의 대학에서도 위성통신을 매개로 하여 쌍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외에, 합동세
미나나 심포지움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1세기의 멀티미디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학교의 교육현장에도 고등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금년도에는 우선 36개 대학 및 6개 국립고등전문학교에 위성통신용 중계기지국을 설치, 방송교육개발센타
(千葉市)를 중계거점(회선젱국)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설치비용은 1개교당 수억 엔으로 전망된다. 문부성은 5년 후까지 전국 국립대학 및 국립고등전문학교에 위성통신시
스템을 설치하여 멀티미디어를 구사한 정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개산
요구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일반사회인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응하여 사회인의 평생교육에 위성통신을 이용한 강의를 도입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사회인은 직장에 있으면서 대학의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되어, 폭넓은 기업내 교육을 전
개할 수 있다. 

문부성은 앞으로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대학의 강의를 받는 경우에도 학점이 인정되도록 단위호환제도를 검토하
고 있다. 단위호환은 학생에게 이수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다른 대학들끼리의 인력교류가 활발해지게 된다. 

이미 電氣通信大學 東京農工大學 一橋大學 東京學藝大學 東京外國語大學의 국립 5개 대학이 금년 봄에 「단위호환
협정」을 맺어, 각각 全강의과목을 다른 대학의 학생에게도 개방할 방침임을 표명하였다. 문부성은 이러한 노력을 위
성통신을 이용한 강의로 하여, 멀티미이더를 활용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갈 방침이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7월 8일자) 

영국의 「대학원 교육 재검토」보고서 

1990년대초는 영국의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를 이룩한 시기였다. 1990년은 47개교였던 대학 수가 1992년까지 
폴리테크닉이 대학으로 승격하는 등, 대학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 예전에는 대학과 그 이외의 고등교육기관
은 별도의 기관으로 보조금을 받았지만, 1992년 이후에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단독 기관(고등교육재정심의회)으
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캠브릿지나 옥스포드와 같은 역사와 실적이 있는 대학도, 대학으로 
승격한지 얼마 안되는 구폴리테크닉도 같은 토대 위에서 보조금 배분을 다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긴축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감소하여 1996년의 예산액은 각 대학 평
균 5%가 감소하고 있다.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은 곳은 캠브릿지나 옥스포드와 같은 명문 대학으로, 정부는 각 대학
은 민간자금을 이용하여 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유명대학일수록 그것이 요망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양적확대에 대해서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2년까지의 제도개혁에 의해 대학으로의 진학율은 30% 
가까이까지 상승하였는데, 영국이 국제적인 경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한 지식을 가진 대학원 교육
을 받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생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대학원생의 비율은 1979년에 13%였던 것이 1994
년에는 21%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고등교육재정심의회, 대학부학장협회등의 위탁으로 맨체스터대학 부학장(마틴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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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교수)을 의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발족하여, 이번에 「대학원 교육의 재검토」(하리스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하리
스 보고서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외에, 내년 여름에 보고를 할 예정인 정부 고등교육재정조사위원회의 논
의에서도 고려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주요한 대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실적이 있는 학부만이 고등교육재정심의회로 부터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학생수를 제한하는(학부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것은 대학원 차원에서는 이루어져서
는 안된다. 그리고 현재도 부족한 학부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대학원 교육으로 전용하는 것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대학원 교육에 시장원리를 작용시켜, 경제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학부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도
입하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 

。시장원리가 작용된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학부만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특정한 연
구에 대한 자금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British Academy와 Research Council이 적절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
다. (學術月報, 1996년 7월호) 

일본과학기술문헌을 自動英譯하는 기계번역센타가 워싱턴에 설치 

일본어로 쓰여진 과학기술문헌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영역하는 「기계번역센타」가 워싱턴의 상무부에 설치되어 서
비스를 개시하였다. 과학기술일본문헌기계번역센타는 미·일간의 정보교류촉진을 위해 미·일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

라 설치되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 과학기술청장관가 미국 상무부 장관이 5월 1일, 실시계약에 서명하여, 서비
스를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계번역시스템은 일본과학기술정보센타가 개발·사용하고 있는 JMT(JICST Machine 

Translation System Japanese to English)의 퍼스컴版으로 약 60萬語의 사전을 탑재하고 있다. 퍼스컴에 직접 또
는 플로피 등으로 일본어를 입력하면 전문 또는 단문마다 영역이 가능하다. 일본어로 쓰여진 과학기술문헌의 70%정
도는 자동번역이 가능하다고 한다. 

(科學技術 シ"ヤ-ナル,1996년7월호) 

영국정부, 「1996미래전망」보고서 발표 

지난 5월 21일, 영국 무역산업부 과학기술국은 보고서 「1996 미래전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각 부처 및 각 연구회의 등 정부에 의한 과학기술활동의 개요와 정책·지출에 대한 미래계획을 정리한 것이

다. 1993년에 발표된 「과학·공학·기술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에 기초를 두고, 1994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

으며, 금년이 세 번째이다. 

보고서에서는 백서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목적, 과학기술국의 역할을 다시 말하고 있으며, 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활동과 미래계획, 예산의 추이에 대한 분석과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또 각 부처, 연구회의 등
의 공식문서도 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앞으로 5∼10년간에 직면하는 정책과제등, 미래계획과 우선사항, 지출의 효율
화를 꾀하기 위한 시책의 개요가 담겨져 있다. 나아가 백서, 기타에서 나타난 커미트먼트에 대한 작년의 진척상황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연간 150억 파운드 가까이에 이르는 영국의 연구개발지출(1994년)에 의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를 위한 정책목표는 백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의 과학·공학·기술의 탁월성을 유

지하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부의 창출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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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技術 シ"ヤ-ナル,1996년7월호) 

일본과학기술회의, '97년도 과학기술진흥 중점지침 결정 

일본 과학기술회의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97년도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점지침 8개 항목을 결정하였다. 젊은 연
구원의 양성, 연구개발기반의 정비등을 테마로 하고 있다. 7월초에 각의결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응하는 것으
로, 과학기술청, 통산성, 문부성등 각 성청은 이 지침에 따라 월내에 내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개산요구한다. 

중점지침은 ①젊은 연구원의 양성 및 확보와 연구개발시스템의 정비, ②연구개발기반의 정비 및 충실, ③다원적인 연
구자금의 확충, ④사립대학에 있어서 연구의 충실, ⑤민간의 연구개발촉진과 국가 연구개발성가의 활용, ⑥국제적인 
교류등의 촉진, ⑦지역의 과학기술진흥, ⑧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 및 이해의 증진과 관심의 환기이다. 연구자
의 양성 및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 및 연립여당이 작년6월에 주장하였던 「Post Doc. 1만 명 지원계획」을 추진하는
데, 이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가 국가의 자금원조를 충분히 받으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다. 통산성, 문부성, 과학기술청은 금년도에 3개 성청 합계로 약 6,000명의 연구자지원을 계획하였는데, 3년 후인 
1999년도에도 약 60%가 늘어난 10,000명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따라서 통산성은 내년도에 공업기술원의 「산업기술 fellowship 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다. 국립연구기관 등에 박사
학위취득자를 파견하는 틀로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통하여 연구지원을 한다. 또 과학기술청

은 금년도부터 시작된 「젊은 연구자 長技在外硏究制度」를 더욱 확충하여 박사학위를 가진 젊은 연구원을 해외의 
대학·연구소에 파견함으로써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활발화시킬 생각이다. 한편 문부성은 소관 일본학술진흥회가 추진

하는 「특별연구원제도」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증원이나 장학금제도의 개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8월 5일자) 

고성장의 미국하이테크산업 내리막길 

미국 하이테크 株가 急落하고 있다. 고성장산업부문의 減速은 주주, 기관투자가, 하이테크노동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
으며, 또한 미국내 주력반도체공장의 신설도 연기되고 있다. 

원인으로 급성장의 反動, 신소프트웨어를 기대하는 수요가에 의한 퍼스컴 구매의 연기, 악재료에 대한 시장의 과잉반
응을 증권분석가들은 들고 있는데, 하이테크산업의 경기감속을 나타내는 징후는 많다. 금년초 5개월간의 미국기업
의 퍼스컴지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0% 떨어졌으며, 금년의 세계반도체 판매액은 '95년의 37%증가에서 
7.6%증가로 둔화가 예상되며, 과거 10년동안 연율 20%로 신장하였던 소프트웨어판매액도 금년에는 10%의 신장으
로 떨어질 것 같다. 또한 메모리 칩도 설비과잉으로 값이 떨어지고 있다. 

하이테크산업의 현황은 다가올 대변화를 예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터네트가 퍼스컴과 마찬가지의 변화를 이 
산업에도 미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1996년 7월 23일자) 

일본, 「우주개발계획」결정 

일본은 미국, 구소련 등 우저선진국 보다도 상당히 늦게 본격적인 우주개발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주기
술로 개발한 H-11 로케트의 발사성공, 각종 인공위성의 개발등 분야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 능력을 얻
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우주개발기술의 향상을 토대로 하여, 일본은 국제우주정거장계획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
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手利, 向井 두 우주 비해사에 이어 若田 우주비행사가 금년 1월에 스페이스 셔틀에 
탑승하여 우주실험·관측 프리플라이어(SFU)를 회수하는 등, 유인우주활동에 대해서도 착실히 경험을 축적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우주개발상황 가운데서 우주개발위원회가 1996년 4월 24일에 결정한 「우주개발계획」을 간단
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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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개발계획 

「우주개발계획」은 우주개발위원회가 책정한 장기적인 우주개발활동지침인 우주개발정책대강(1996년 1월 24일 
개정)에 따라, 동 위원회가 일본의 우주개발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강이 나타내는 각 분야마다 연구, 개발연구, 개발등의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을 정하
여 더욱 이들 개발에 필요한 시설정비계획과,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비 및 국제협력등을 정하고 있다. 

(2) 6가지의 새로운 프로젝트 

본계획에서는 다음의 6개 프로젝트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① 小惑星등의 始原天體로부터 암석등의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에 가지고 오는 미션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한 제20호 과학위성 MUSES-C의 개발(2001년도 발사) 

② 우주정거장에 대한 보급·인공위성발사등의 수송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대폭적인 수송비용 저감이 가능

한 H-11A 로케트의 개발(1호기를 2001년도 발사) 

③ 고도한 위성간 통신기술의 축적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중계기술위성(DRTS)의 개발(2000년도 발
사) 

④ 지도작성, 지역관측·재해상황 파악, 자원탐사등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한 陸域관측기술위성(ALOS)의 개발연

구 

⑤ 우주환경이용 산업분야에서의 촉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차세대형 무인우주실험시스템 적합형 우주환경이
용실험장치의 개발연구 

⑥ 미래의 재사용형 수송기의 연구에 필요한 기술축적을 목적으로 한 우주왕환기술시험기(HOPE-X)의 개발연구 

이상과 같은 프로젝트 이외에, 달탐사나 통신·방송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도 시작하고 있다. 또 우주정거장장치형 실

험모쥴(JEM)과 지구관측위성, 과학위성, 기술개발위성등의 운용 및 개발, 더 나아가 각 분야에 걸친 국제협력 등도 
계속하고 있다. 또 1996년도의 우주개발 관련 예산은 약 2,30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하였다. 

⑶ 올해는 2개의 위성을 발사 

「우주개발계획」하에, 금년도는 2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8월에는 지구관측 플랫폼기술위성(ADEOS)이 
H-Ⅱ 로케트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다. ADEOS는 전지구규모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관측데이타를 취득하고 지구관
측기술의 유지,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차세대지구관측 플랫폼기술을 개발하여, 지구관측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추
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위성이다. 

9월에는 제26호 과학위성 (MUSES-B)이 M-Ⅴ 로케트 1호기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다. MUSES-B는 대형정밀전
개구조기구 등의 연구 및 전파천문관측을 목적으로 한 위성이다. 또 6월부터 HOPE-Ⅹ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소형자
동착륙실험(ALFLEX)이 호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우주개발에 대해서는 보조발표와 인터네트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주개발계획」
도 인터네트상에서 (http://www.sta.go.jp/SAC/KEIKAKUHTM) 볼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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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技術 ジャ-ナル, 1996년 7월호) 

<담당: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朴敬善> 

(Tel: 02-25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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